
[ICT응용] 온-스크린 키보드 표준화의 시작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기의 인기에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스크린 키보드를 이용한 문자의 입력은 

버튼식 키를 갖는 컴퓨터용 키보드에 비해 입력 속도나 오류의 빈도에 있어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에 따라 제조되는 컴퓨터용 키보드에 비해, 

인간공학적인 측면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기존의 컴퓨터용 키보드와 다른 입력 방식인 

온-스크린 키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제표준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레이아웃이나 

입력방법이 다른 온-스크린 키보드를 사용함에 따라 입력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기도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서의 휴먼팩터를 다루는 ITU-T SG 2 Q4/2에서는 온-스크린 키보드 

레이아웃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온-스크린 키보드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표준의 정의 및 개요  

온-스크린 키보드 레이아웃 표준이란, 터치 기반의 입력장치(특히 터치스크린)에서 문자나 

기호를 입력하기 위한 온-스크린 키보드의 키(또는 키 영역) 배열이나 키크기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으로 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키를 누르는 것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컴퓨터 키보드와는 달리 온-스크린 키보드는 키의 위치와 크기를 바꿀 수 있으며 입력 

방식도 접촉, 긴 접촉, 접촉 후 끌기, 긴 접촉 후 선택하기 등 다양하다. 컴퓨터용 키보드는 

ISO/IEC 9995와 같은 국제표준이 있지만, 온-스크린 키보드에 관해서는 국제표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온-스크린 키보드와 컴퓨터 키보드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컴퓨터 키보드와 온-스크린 키보드의 비교 

구분 컴퓨터 키보드 온-스크린 키보드 

대상기기 데스크톱/노트북 등 스마트폰/타블릿, 내비게이션, 키오스크 등 

용도 문서작성 등 업무용 검색, 메모 

접근성 자판을 안보고 입력가능 자판을 보아야만 입력가능 

키의 개수 
풀사이즈: 101 개 이상 

콤팩트: 74 개 이상 
34 개 이상 



키의 크기 및 형태 15mm 내외, 정사각형 
5-10mm 에서 큰 것(키오스크) 

정사각형 직사각형  

입력단계 얹기> 누르기> 놓기 접촉>놓기 

오래누르기 연속 입력 팝업 

산업 주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 

구글 

국제표준 ISO/IEC 9995 등 없음 

 

온-스크린 키보드와 컴퓨터 키보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표준이 필요하다. 

• 꼭 필요한 기능키와 그 위치 

• 오래누르기, 더블탭의 기능 설정(접근성 이슈) 

• 입력기(자판 배열)의 선택 

• 소문자, 시프트, 대문자 입력 상태의 표시 방식 

• 대문자 고정모드 설정 방법 

• 시프트 상태에서 문자키의 할당 문자 표시 

• 숫자기호키와 언어전환키의 표시 기호 

• 문자키에 할당된 기본문자와 추가문자 표시방식 

• 숫자키의 할당 유무 

• 키보드 숨기기 기능의 표시 유무 

 

표준화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 2013년 6월 하드웨어 방식의 숫자판에 한글 ‘천지인’ 자판을 추가하는 E.161이 개정이 

마무리되고, 온-스크린 키보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 표준 아이템 개발이 대한민국을 

주도로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ITU-T SG2 제네바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온-스크린 키보드 

배열에 관한 권고안 초안(표준 범위 및 목차)을 기고하여 신규과제 승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2015년 3월 ITU-T SG 2 제네바 회의에서는 표준화 항목(온-스크린 키보드 형태 구분, 키의 

크기, 그래픽 및 기능키 할당 등)을 명기한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차기 회의에서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결언 



국내 ITU-T SG2 연구반 및 SG2 Q.4/2 실무반에서 온-스크린 키보드에 관한 국가 기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권고안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TTA 차세대 PC 프로젝트 

그룹에서 단체 표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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